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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태림석재합영회사' 석재공장 가동 

(개성=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개성에 남북합영회사가 처음으로 들어섰다. 

㈜태림산업과 북측이 50대 50으로 합작해 설립한 '아리랑태림석재합영회사'는 26일 황해북도 개성

시 덕암리에서 이수성 전 총리와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김춘근 부회장 등 남북 인사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석재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태림산업은 작년 9월 북측 개선총회사와 화강석 사업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4월 개선총회사 및 아

리랑회사와 석재공장 설립에 합의, 미화 295만 달러를 투자해 1만5천평 부지에 건평 1천평 규모의 

공장을 건설했다. 

이 공장은 개성공단 부지(2천만평)에서 2㎞ 남짓 떨어져 개성공업지구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전

력과 수도 등도 자체 조달한다. 

태림산업 박경식 이사는 "합영회사 설립으로 현재 국내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보

다 훨씬 질 좋은 북한산 원석을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가공을 거쳐 다음 달에는 국

내에 반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밖에 공장을 설립한 이유에 대해 공단에 우선 입주한 업종이 섬유, 봉제 등이며 석재

공장이 장치산업으로 소음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태림산업은 평안남도 남포의 룡강석산과 황해남도 해주의 수양석산, 황해북도 평산 등에서 화강석

과 대리석 등을 채취해 석재공장에서 가공할 예정이다. 

이 공장은 연간 14만여 t의 원석을 가공해 8만여 t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으며 2008년까지 생산량

을 60만여 t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한편 태림산업은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남측 인사들의 개성 시내관광을 추진했지만 북한 측의 거

부로 무산됐다. 북한은 우리 정부에 개성관광 사업자 변경을 요구했지만 여의치 않자 지난 7월부터 

개성시내 출입을 막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준공식에 참석하려던 우리측 국회의원과 정부 당국자 10여명에 대해서도 초청장을 

발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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